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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주민세 962억원 부과…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서울시는 16일 올해 주민세 456건, 총 962억원을 부과

했다면서 이 가운데 개인분은 381만건, 221억원이고 사업

소분은 75만건, 741억원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서

울시에 주소(사업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주, 1년 이상 체

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며 납부액은 6천원(주민세 4천

800원, 지방교육세 1천200원)이다.

  개인분 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5만8천

742건에 14억9천3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22만

7천694건·13억1천600만원), 강남구(20만8천76건·11억9천

8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중구는 5만6천385건에 5억6천

1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외국인 주민에게는 12만9천317건, 8억원이 부과됐다. 

코로나19 상황이 완화하면서 전년보다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소폭 늘어 주민세 부과액도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8만5천899건으로 3분의 2를 차지했

고 자치구별로는 금천구가 1만4천5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토스·

신한카드·하나카드),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 등

으로 낼 수 있다.

  서울시는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우면 

ARS(☎ 1599-3900)를 이용하면 된다면서, ETAX, STAX 

납부 관련 상담도 전화(☎ 1566-3900)로 가능하다고 전했

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검토…
서민 ‘경유’는 인하율 축소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솟구치면서 2천원 휘발유가 나오는 

등 유류 물가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경유는 단계적으로 인하 폭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

된다.

  16일 관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말

에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가 필요했지만, 지난 10일 두바이유가 배럴당 89달러까지 

오르는 등 유류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증가율이 2.3%로 지난해 하반기부

터 시작된 물가상승세가 꾸준히 누적되고 있으며, 단기가

격 변동폭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지수

는 3.9%의 고물가를 기록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3.3%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올해 말까지 연장하

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정부는 유종별로 세금을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

스(LPG) 부탄 37%를 깎아주고 있다.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615원, 경유는 369원이다.

  경유는 화물차 등 서민 자영업자와 관련돼 있지만, 경유

는 올려도 버틸만하다고 보고 단계적으로 인하율을 줄이

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車정부, 수출기업에 23조원 금융지원한다…
시중은행도 총력

  정부가 민간 금융사와 협력해 수출기업에 23조원 규모

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기존 41조원 규모의 수출금융 지원 대책을 발표했으나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주요국의 산

업정책 변화와 공급망 불안 등 무역구조 변화가 포착되면

서 민관이 협력해 수출기업에 대한 추가 금융 지원을 결정

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지난 2월 ‘수출전략회의’에

서 발표했던 주력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12개 분야 신수

출 동력 확충, 범부처 수출 총력지원 방안에 따른 후속 조

치다.

  이번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에 따른 추가 지원 규모는 

총 23조원으로 신(新) 수출 판로 개척 지원 4조1000억원+

α, 수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8조6000억원, 우수 수출기

업 애로 해소(무역금융 지원) 등이 세부 방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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